
후지보의 “땀 뱀 방지” 셔츠가 히트  

일본에서는 섬유 산업이 이웃 여러 나라들의 추격을 받으며 가격 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자, 신상품ㆍ신기술로 활로를 찾게 되었다. 그러다보

니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되어 널리 상품화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들 기

능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이나 내구력, 상품 가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반신 반의로 구매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판점을 

중심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거나,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소재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지보는 여름 셔츠 등에서 땀이 많이 나면 겨드랑이

나 등에서 배어나와 남 보기에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땀 뱀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순면 천 “디스노티스(Disnotice)”를 개발하

여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  

“디스노티스”는 “흡수(吸水)” 가공과 “발수(撥水)” 가공을 한 번에 가공한 

천으로서, 천의 몸에 닿는 안쪽은 흡수 가공을 하고, 천의 바깥쪽에는 발수 

가공을 하였다. 그러므로 땀이 나오면 즉시 천의 안쪽에서 흡수ㆍ확산되고, 

천의 바깥쪽에서는 땀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땀이 배어 있는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점에서

는 소비자 앞에서 물을 천의 안쪽에 흘려주면 물이 즉시 흡수ㆍ확산되어 물

에 젖은 곳이 얼핏 보이지 않는데, 이를 통해 “땀 뱀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지보는, 강연(强撚)하여 연속 머서 가공을 한 순면사로 짠 천에 이 가공



을 하여 상품화하였다. 이 천으로 만든 T-셔츠가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는 1

만엔 전후로 판매되고 있으며, 양판점에서는 2,900~3,900엔에 판매되고 있다. 

2003년 춘하절에는 2002년보다도 50%가 증가한 2억엔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2004년 춘하절에도 2003년 수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  


